
SK석유화학, P-X 건설공사 전면중단
인천시, 서구청에 공사 중단명령 권고 … 면적 초과에 환경검토 소홀

인천시가 SK인천석유화학의 P-X(Para-Xylene) 플랜트 건설공사 중단을 권고했다.

인천시는 P-X 플랜트 건설 인 허가 기관인 인천 서구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SK인천석유화학에게

공사 중단을 명령하라고 지시했다.

SK인천석유화학은 건설을 승인받은 제조시설 면적 1만4690m²에서 5321m²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공장등록 변경을 신청할 때는 공작물 제조시설 면적 5092m²와 부대시설 면적 3만2899m²를 빠뜨렸으며,

플랜트 건설 승인 당시 SK인천석유화학이 증설 부지 인근에 청라국제도시, 가정택지개발지구 등 인구 밀집

주거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알면서도 생활여건 보호를 위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.

SK인천석유화학은 2006년 2/4분기부터 2008년 3/4분기, 2010년 2/4분기부터 2012년 2/4분기에 사후환경영향

조사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.

인천시 허종식 대변인은 “지적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SK인천석유화학은 건설공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서구청

에 통보했다”며 “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해 조치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SK인천석유화학의 관계자는 “서구청에서 어떤 결과 통보도 받은 바가 없는 상황으로 서구청과 잘 협의해

처리하겠다”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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